
평화협정은 미국과 한국의 국가안보를 향상시킬 것이다.
끝나지 않는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위험뿐만 아니
라 동맹이 애초에 추구했던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공
산주의 억지를 이유로 전쟁 상태를 지속하는 역설은 동맹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존
재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를 거듭할 경우 한
국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
해 한국을 지원하려는 미국이 자국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안전보장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때로는 오히려 안보에 해가 되기도 한다. 실례로, 한미 연합군사연습이나 미군
의 군사장비 한반도 배치는 갈등을 억지하기 보다는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평화협정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한미동맹의 폐기나 주한미군 철수를 의
미하지 않는다. 
전쟁으로 인해 한미동맹을 맺게 되었지만 전쟁이 동맹의 명시적 전제는 아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철회하지 않는 한 동맹은 “영구적으로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르며, 두 조약 모
두 명시적으로 전쟁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한국은 자국 영토에 외국군을 주둔하
게 하거나 철수시킬 주권을 가지고 있다.
평화협정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변경을 내포하지 않는다. 한국은 작전
통제권 위임을 유지하거나 종료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
평화 상태에서는 휴전의 존재이유가 없으므로,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이 폐기됨을
뜻하며 정전협정이 계속 유효하다는 주장은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평화협정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 유엔군사령부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평화와 안보”를 극단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이는 북한과의 평
화적 공존과 모순된다. 사실 미국은 1976년 1월까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계획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전한 바 있다. 

평화협정으로 한미관계의 앞날에 생길 변화는 궁극적으로 양국 국민이 결정할 일이
며, 이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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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평화협정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함의

평화협정은 한미동맹을 통해 달성하려는 핵심 목표인 양국의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평화협정은 현 정세와 이해에 더욱 부합하도록 한미 관계를 재정
비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이 브리프는 국제 페미니스트 캠페인,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전쟁 종식, 코리아 피스
나우!’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가 2021년 2월에 발
간한 보고서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의 “제4장: 평화협정이 한
미관계에 미치는 함의” 영문 브리프를 번역한 것이다. 영문 브리프와 보고서는
KoreaPeaceNow.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